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코오롱, 노조간부 78명 정리해고!
생산직 조기퇴직 신청자 미달로 … 노조는 전․현직 노조간부 반발

코오롱이 구미공장 생산직 7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노조가 노-사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강력반발

하고 있다.

코오롱은 2월1일 구미공장 노조와 임금삭감을 통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추가로 조기퇴

직 신청을 받았으나 목표 인원에 미달해 7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2월17일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약속을 믿고 2005년 임금 15% 삭감을 받아들였는데도 

회사가 결국 강제 구조조정을 했다”며 노-사 합의 무효를 선언했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 대부분이 전․현직 노조 간부여서 노조 파괴기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연맹과 연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코오롱은 “노조와 합의한 내용은 조기퇴직을 통해 정리해고 대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지금이라도 조기퇴직을 신청하면 그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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